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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갱신 안내, 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
-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, 올해 10월 시행 -

□ 올해 10월부터 특허(실용신안 디자인 상표)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

‘연차(갱신)등록 안내서’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

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.

□ 연차(갱신)등록 안내서는 특허(등록)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

정보인 연차(갱신)등록료의 납부기한,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데,

현재는 특허(등록)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.

ㅇ 그러나,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

다른 경우 특허(등록)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.

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

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.

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안내서를 주소지가 아닌 특허(등록)권자 본인 

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

하기로 하고,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.

ㅇ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로 시행된다. 즉,

특허청에서 먼저 안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

변환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*에게 전달한다. 이후 중계자는 대상자를

식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.
*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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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스템이 구축되면, 특허(등록)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

(갱신)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.

ㅇ 또한, 특허(등록)권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안내문 확인 후 바로

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.

□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

시행한 ‘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’에 응모, 대상 기관으로 선정

됐고,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

이미 체결한 바 있다.

□ 한편,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으로 등록된 특허(등록)권자가

대상이며,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기한 내 확인하지 않으면 

우편으로 발송한다. 또한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

어려워 종전처럼 우편 발송한다.

ㅇ 작년 기준으로 전체 연차(갱신)등록 대상은 약 77만 건에 이른다.

이 중 개인이 권리자인 약 34만 건(44.1%)이 모바일로 발송될 전망

이다.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발송으로 연간 약 5억 원의 우편 

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.

□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“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

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제때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을 

뿐만 아니라, 특허권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면서,

ㅇ “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국민들이 모바일 안내문을 잘 이용할 수 

있도록, 10월 서비스 시행 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.”라고 

전했다.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정책과 

서은화 주무관(☎ 042-481-50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